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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·삼성, ‘가성비 최고’ 프리미엄TV 석권

중국, 달러보다 금 보유 늘려

LG전자 올레드TV와 삼성전자 QLED TV가 미국 소비자 

전문매체가 선정한‘가성비 최고’프리미엄급 TV에서 상위

권을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.

14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미국 컨슈머리포트(CR)는 시

중에 판매되고 있는 65인치 이상 TV 가운데 가격 대비 성

능이 우수한‘필수득템 추천(can,t-miss picks)’제품 4개 모

델을 발표했다.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모델은 LG전자의 65

인치 올레드TV(OLED65B8PUA)로, 88점을 획득하며 압도

적인 1위에 올랐다. 아마존과 월마트 등에서 약 2천600달

러에 살 수 있어 다른 경쟁 브랜드의 모델에 비해서는 다

소 비싼 가격대이지만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‘최우수’등급

을 받았다.

컨슈머리포트는“탁월한 초고화질(UHD) 화면에 우수한 

하이다이내믹레인지(HDR·명암 최적화 기술) 기능을 갖추

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음질에 훌륭한 블랙 표현력, 사

실상 무한대의 시야각을 자랑한다.”며“최고 성능의 올레

드TV를 원한다면 이 모델이 가장 저렴하다.”고 추천했다.

이어 삼성전자의 65인치 QLED TV(QN65Q65FN)가 평

중국이 미국과 무역분쟁을 하는 동안 달러 자산 대신 금 

보유량을 대폭 늘렸다.

13일‘연합뉴스’가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을 인용해 전

한 바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몇 달 간 

달러 자산 대신 금을 구매하는 전략을 앞세워 미국의 압박

에 대응하고 있다. 인민은행은 지난달 1억7천900억 달러어

치의 금을 매입했으며, 2월 말 기준 중국의 금 보유량은 790

억4천980만 달러어치를 기록했다. 이는 최근 5개월간 가장 

많은 수치라고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밝혔다.

중국의 금 비축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 불확

실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다.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

우려해 자산 보유고에서 안전자산에 속하는 금 투자 비중을 

확대하고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투자 매력이 떨어진 달러 비

중을 줄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. 

점 79점을 받으며, 추천 리스트에서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

다. LG 올레드TV의 절반 가격(1천300달러)에 불과한 이 모

델은 역시 화질, HDR 기능, 음질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

으며, 특히 삼성 스마트TV 플랫폼과 빅스비 음성명령 기능

도 지원해 편의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.

컨슈머리포트는“비슷한 성능의 추천 제품 가운데서는 가

장 저렴한 모델”이라면서“아마존 등에서는 1천100달러에

도 살 수 있다.”고 밝혔다.

올레드나 QLED급은 아니지만 LG전자의 65인치 LCD 

TV(65SK9000PUA)가 추천 순위 3위에 랭크됐다. 1천

200∼1천600달러의 가격대를 형성한 이 제품은 슈퍼UHD

급 화질에 우수한 HDR 기능, 넓은 시야각, 풍부한 사운드 

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으며, 평점은 삼성 QLED TV보다

도 다소 높은 81점을 기록했다.

컨슈머리포트는“좋은 성능의 TV는 대체로 비싸지만 비

교적 낮은 가격에도 좋은 제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.”면

서“특히 2019년형 신제품이 출시되는 지금이 재고 정리 시

즌이어서 가성비 높은 TV를 사기에 적기”라고 설명했다.

중국의 금 비축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에 적

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란 의견도 있

다. 세계금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각국 중앙은

행의 금 순 매수량은 651.5톤으로 2017년 보다 74%나 증가

했다. 금 매입 규모도 약 270억 달러 수준으로 1971년 이후 

최대이다. 러시아, 카자흐스탄, 터키 등 신흥국들은 금 매입

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자산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비

중을 늘렸다.

전문가들은 올해도 중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

의 금 매입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. 미중 무역전

쟁과 이로 인한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감 등이 금 매입 

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봤다.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

고서에서“지정학적, 경제적 불확실성과 긴장감이 높아지

면서 올해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650

톤 정도의 금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한다.”고 밝혔다.

1월 신규 주택 판매 
큰 폭 후퇴

지난 1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

후퇴하면서 부진한 주택시장 경기를 보여줬다. 잠재 

주택 구매자들이 망설이고 공급도 제한되면서 당

분간 미국의 신규 주택 시장은 부진한 분위기를 이

어갈 전망이다. 

14일‘뉴스핌’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1월 신

규 주택 판매가 연간 환산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

6.9% 감소한 60만7,000건이라고 밝혔다. 이는 0.6% 

줄어들 것으로 본 금융시장 전문가 기대치보다 훨

씬 큰 폭의 감소 속도다. 12월 신규 주택 판매는 62

만1,000건에서 65만2,000건으로 상향 조정됐다.

신규 주택 판매는 전체 주택 시장에서 약 11%를 

차지하며 월별로 변동성이 큰 편이다. 1년 전과 비교

하면 1월 신규 주택 판매는 4.1% 감소했다.

최근 모기지 금리 하락에도 이미 주택 가격이 크

게 오른 상태라 잠재 구매자들은 주택 구매를 망설

이고 있다. 목재 가격 상승과 지대 및 노동력 부족

은 신규 주택 공급량을 제한한다. 경제 전문가들은 

지난해 미국 주택시장이 소프트 패치’에 진입했다

고 보며 올해 상반기에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

으로 전망한다. 

이날 1월 신규 주택 지표 발표는 지난해 12월 말부

터 이어진 35일 간의 연방정부 셧다운(부분 업무 일

시 중지)으로 지연됐다.

남부의 신규 주택 판매는 15.1% 급감했으며 북동

부와 중서부 지역의 신규 주택 판매는 각각 11.4%, 

28.6% 줄었다. 1월 판매된 신규 주택 가격의 중간값

은 1년 전보다 3.8% 하락한 31만7,200달러였으며 

신규 주택 재고는 33만6,000채로 12월보다 1.5% 

줄었다. 다만 재고 규모는 미국의 주택 시장 활황이 

절정에 달했던 2006년의 절반을 다소 웃도는 수준

이었다.

1월 속도를 감안하면 시장 재고를 모두 판매하는 

데는 6.6개월이 걸린다. 이는 12월 6.3개월보다 길

어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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